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 467-475,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0.467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467

아로마향기요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

김도현
대전보건대학교 뷰티케어과

Effects of Aromatherapy on Vascular health

Do Hyeon Kim
Division of Beauty care, 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흡입법을 적용한 아로마향기요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자는 만 20세 ~ 59세 이하 남,여 64명으로 구성하였고, 실험군 32명, 대조군 32명을 무작위배정으로 나누었다. 실험군
은 6가지 아로마블렌딩오일(라벤더, 버가못, 만다린, 레몬, 시더우드, 로만카모마일)을 적용하였으며, 대조군은 조조바오
일을 적용하여 아로마향기요법을 실시하였다. 실험 전과 후에 PPG(Photoplethysmography, 광혈류량 측정기)측정을 
통한 APG(Accelerated Plethysmo Graph, 말초혈액순환검사)검사를 위해 유비오맥파측정기(uBio Clip v70)를 사용
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DPI와 BVT를 비교·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사전점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검사하였으며, 연구결과로는 분석된 2개 항목인 DPI(Differential Pulse wave Index, 동맥의 경직도), BVT(혈관의
탄성도, Blood Vessel Tension)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DPI의 조정된 사후를 살펴보면 실험
군의 평균이 –5.84, 대조군의 평균이 0.97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로마오일을 처치한 실험군의
DPI 수치가 더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BVT의 조정된 사후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이 1.84, 대조군의 평균이 
2.25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아로마오일을 처치한 실험군의 BVT 수치가 더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아로마향기요법은 혈관의 경직도는 감소시키고, 혈관의 탄성도는 증가시켜주는 등 혈관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적인 보완대체요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romatherapy on vascular health. The 
study included 64 subjects aged between 20 and 59 years old, of which 32 were place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2 in the control group. A blended oil with six aromas (Lavender, Bergamot,
Mandarin, Lemon, Cedarwood, and Roman Chamomile)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Jojoba oil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for 30 min.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accelerated
photoplethysmography (APG) (blood vessel tension [BVT] and differential pulse wave index [DPI]) of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compared and analyzed using a pulse wave measuring 
instrument (uBioClip v70).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PI (p<.01) and BVT(p<.01) 
measurements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aromatherapy
is an efficient complementary alternative therapy that can help with vascular conditions, by decreasing 
stiffness and increasing the elasticity of blood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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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의의
최근에는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보완대체

요법을 통합한 통합적 중재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1].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많은 사람들
이 건강요법이나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주로 정신의학적 약물요법이 이용되었지만 
약물요법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점차 여러가지 보완대체
요법을 통한 건강관리가 활발해졌다[2]. 

보완대체요법으로는 기공, 침 치료, 한방, 식사요법, 
식물요법, 아로마요법 등이 있는데[2], 이 중에서 특히 
질병, 스트레스, 면역력에 효과가 있는 아로마요법은 과
학적 실험을 통해 그 효능이 밝혀짐으로써 최근 각광받
고 있다[3]. 

아로마요법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과 과일, 꽃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오일을 사용하며, 향과 식물의 효
능으로 신체를 회복시켜 준다[4]. 또한 신체 뿐 아니라 
감성적인 측면까지도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방법으로[5], 
우리 몸의 자연적인 치유력을 증가시켜 건강을 돕는 방
법으로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며, 혈액순환을 촉
진시켜 스트레스 해소작용을 한다[6]. 

이는 비침습적 방법으로서, 후각을 통해 뇌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보완 
대체요법이다.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7], 
홈케어의 대표적인 재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이미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8].

아로마요법에 사용되는 아로마에센셜오일은 300여종
이 있다. 이 중 라벤더, 티트리, 로즈마리 등을 포함한 
40여종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향은 인간
에게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심리적·생리적 효과도 준다
[9]. 또한 스트레스 완화, 에너지흐름 개선, 독소 배출 등
을 통하여 건강한 세포를 재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즉, 
아로마에센셜오일을 이용한 아로마요법은 면역강화, 혈
액순환촉진, 물질대사촉진, 스트레스 해소, 피부재생 및 
노화 방지 등에 효과적이다[10].

아로마에센셜오일이 코를 통해 흡입되면 폐로 전달되
고 그와 동시에 혈액에 흡수되어 직·간접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코 안의 후각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과 감정관련 기관을 조절하는 뇌의 변연계를 자
극하고 이로써 호르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11]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 혈액순환을 활성화하고 신
체 내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역할도 한다[12]. 이는 혈관의 탄성이 좋아지고 혈압도 
정상화되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며, 혈액이 원활
하게 흐르면 자율신경의 기능이 회복되어 자율신경계의 
불균형또한 바로 잡을 수 있다. 낮은 체온과 독소가 많아 
활성을 잃었던 상태가 다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병든 
세포에 침체되었던 노폐물이나 탄산가스가 정맥으로 배
출되고 영양소와 산소를 함유한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게 
된다[13]. 또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키
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세포에 원활한 
산소공급이 되어 세포의 생성 및 노화방지 등에 큰 효과
를 나타낸다[14].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외부요인에 의해 혈관이 좁아지
고 경직되거나 혈관 내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쌓여 혈
류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혈관의 탄성도가 감소하여 혈
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혈관질환이 생길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심장질환이다.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면 바로 사망하는 만큼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전
신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15].

아로마요법과 혈관건강과의 관련된 연구로는 혈압의 
변화를 고찰한 정유진[16], 송민선과 서영숙[17], 조민정
[18], 정한나와 최현주[19]의 연구가 있으며, 혈액순환에 
대해 연구한 박영순[20], 이인희[21], 정정임·김미영·임
희야·문덕환[22], 혈액과 호르몬 관련 연구로는 이인희
[21], 이애란[23], 장미경[24], 남상남·김현태[25]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아로마에센셜오일을 이용한 향기요
법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로마향기요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자율신
경,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감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위
주로 진행되어 왔고[26-28] 혈관에 초점을 두어 혈관건
강과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향기요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50대 남,녀를 대상
으로 실험 전과 30분 후에 APG(말초혈액순환검사)분석
을 통한 혈관건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아로마향기요
법의 효율성을 입증하고자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아로마향기요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 전과 후의 APG(말초혈액순환
검사)의 수치 등을 비교·분석하기위하여 진행되었다.

실험군은 아로마에센셜오일, 대조군은 조조바오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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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동안 흡입하도록 하였고, 각각 APG검사를 실험 전
과 후로 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아로마향기요법이 APG(말초혈액순환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가설: 아로마블렌딩오일을 적용한 실험군과 조조바오

일을 적용한 대조군의 APG(말초혈액순환검사)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처치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① DPI (Differential Pulse wave Index, 동맥의 경

직도)
② BVT (Blood Vessel Tension, 혈관의 탄성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Fig. 1. Research model design

2.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0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의 남,녀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본 실험을 하기 전인 
2017년 10월에 대전의 D대학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
다. 예비조사 이후 본 조사와 자료수집은 2017. 10. 01 
~ 2018. 03. 3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수도권지역의 S대
학 학생, 교직원들과 대전의 L병원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

의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 아로마블렌딩오일을 흡입하
는 실험군 32명과 조조바오일을 흡입하는 대조군 32명
을 무작위배정으로 구성하였다. 무작위배정은 ‘Random 
Allo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두 집단의 일반적특성
과 APG 측정치의 사전 동질성은 확보되었다.

2.2.1 윤리적 고려
대상자를 구성한 후 실험공간에서 면담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절차 등의 내용을 설명한 후 연
구참여 동의를 확보하였다. 동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
해 서면으로 동의 표시를 하였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험 도중에 부작용, 
변심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험 중지가 가능함을 설명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약속하
였다.

2.2.2 연구대상자의 산출 근거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 권미화[29], 이애란[30], 

손우양[31]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수를 고려할 때, 60명 
이상으로 하여 나이, 성별, 거주지를 고루 분포하여 연구
하는 것이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인원을  64명으로 산출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아로마에센셜오일
아로마향기요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

고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된 아로마에센셜오일은 아로마
테라피의 기존 논문[32-34] 등과 문헌검색, 현재 판매되
고 있는 아로마블렌딩오일의 분석, 아로마전문가와 전공
과 관련 연구자들의 자문, 피부유형별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35] 등을 고려하여 혈관건강에 효과적인 것으로 분
석된 아로마에센셜오일을 고른 후 본 연구에 사용할 아
로마블렌딩오일을 채택하기 위해 3종류의 아로마블렌딩
오일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3종류의 아로마블렌딩오일은 다음과 같다.
- 3개 블렌딩 (라벤더, 일랑일랑, 샌달우드) 
- 4개 블렌딩 (라벤더, 버가못, 제라늄, 클라리세이지)
- 6개 블렌딩 (라벤더, 버가못, 만다린, 레몬, 시더우

드, 로만카모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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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종류의 아로마블렌딩오일을 예비조사 대상자들에
게 향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아로
마블렌딩오일을 채택하였으며, 채택된 오일은 6개 블렌
딩 (라벤더, 버가못, 만다린, 레몬, 시더우드, 로만카모마
일) 오일로서, 이는 비교적 향 선호도가 높고 대중적인 
에센셜오일들이 함유되어 있다. 각각의 아로마에센셜오
일의 화학적구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Lavender는 불안, 스트레스를 감소[36,37], Roman 
Chamomile은 심혈관 상태, 면역계 등에 다양한 약리 
효과가 있다[38]. 또한 Bergamot, Mandarin, Lemon
은 교감신경의 감소작용, 면역력상승, 살균효과, 기분전
환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39-43], Cedarwood는 
이뇨, 방부, 수렴 등의 효과가 있다[44].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로마에센셜오일은 몇 백가지에 
이르며, 단독 또는 블렌딩되어 판매되고 있다. 아로마는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2가지 이상 블렌딩하여 사용하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효능의 아로마블렌
딩오일이 만들 수 있다[45].

2.3.2 조조바오일
조조바오일은 식물의 씨와 견과에서 추출된 식물성오

일로 인체의 피지와 유사한 화학조성을 가지며[46] 비타
민 E, 미네랄, 단백질을 함유한 영양이 풍부한 오일로 피
부친화성이 좋아 비교적 피부에 쉽게 흡수된다[47].

또한 조조바오일에 아로마에센셜오일을 블렌딩하여 
사용하게 되면 아로마의 성분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
투 시킬 수 있다.

2.3.3 유비오맥파기기 및 용어정의

Fig. 2. uBio Clip v70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센스크리에티브(한국과학기술
연구원 벤처재단) 에서 개발한 유비오맥파 측정기(uBio 
Clip v70)를 사용하였다(Fig 2). 

유비오 맥파측정기는 PPG(광혈류량 측정기, 
Photoplethysmography) 신호분석을 이용한 검사시스
템으로 의료기기 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의료기기 품
목으로 인증 받은 신뢰성이 있는 측정기이다. 맥파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검지 손가락에 착용한 후 광센
서로 2분 30초간 측정하고, 측정한 맥파를 통해 심박변
이를 추출하여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대상
자의 APG(DPI, BVT)를 알 수  있다. 

APG(말초혈액순환검사, Accelerated Plethysmo 
Graph) 2개 항목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DPI(Differential Pulse wave Index, 동맥의 경
직도)

혈관의 흐름 및 혈액의 점도를 보는 미분맥파지수로, 
혈관의 노화정도와 상관이 있다. 기준은 -30∼+5: 안전, 
+6∼+20: 경계, +20이상: 위험이다. 연령평균지수는 측
정자의 나이를 의미하고 측정평균지수는 측정된 혈관건
강나이에서 측정자의 나이를 뺀 값이다. 측정치의 음수
값이 커질수록 혈관상태가 자신의 나이보다 좋다는 의미
이며, 양수값으로 커질수록 자신의 나이에 비해 나쁘다
는 의미이다(Fig. 3).

Fig. 3. DPI

② BVT(Blood Vessel Tension, 혈관의 탄성도)
혈관의 탄성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은 A∼B: 안전, C

∼D: 경계, E∼G: 위험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탄성
도는 약해지지만 고혈압, 당뇨 등이나 생활습관이 안 좋
은 경우 건강타입이 안 좋을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노
인이더라도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타입이 좋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타입=1, B타입=2, C타입=3, D타입
=4 등과 같이 혈관타입을 숫자로 변환하여 진행하였으
며, 수치가 낮을수록 혈관이 더 건강함을 의미한다(FIg. 
4).

 

Fig. 4. BVT

2.3.4 설문지
실험자들의 인구통계적특성(성별, 연령, 거주지)을 조

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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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진행절차
실험연구를 위해 실시된 예비실험은 대전의 D대학에

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할 아로마블렌딩오일을 
채택하기 위하여 3종류의 아로마블렌딩오일의 향 선호도 
실험을 진행하였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로마블렌딩오
일1종이 선정되었다. 이후 실험군 6명, 대조군 6명으로 
구성하여 예비실험을 진행하였으며,  APG검사를 측정하
였다.

예비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APG검사 측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실험군 32명, 대조군 32명으로 
구성하여 아로마 흡입시간 30분, 온도 24~25℃, 습도 
40~50%를 유지하였다.  

실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APG 1차 측정 → 아로마블렌딩오일 혹은 조조바오일 

흡입(30분 동안) → APG 2차 측정 → 설문지 작성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

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한 두 집단의 동질성 검사는 X²-test 분
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실험군과 대조군간 APG 종
속변수의 사전 동질성검사를 위해 T-test 분석을 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APG측정에 대한 실험 전과 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사용하
였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집단 간의 차이를 사전에 통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두 집단 간의 사후 검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종속변인들의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하
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에 대해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3.1.1 인구통계적특성 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아로마블렌딩오일을 흡입한 실험

군과 조조바오일을 흡입한 대조군 각각 32명씩 총 64명
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총 64명 중 남성 32명(50.0%), 여성 32명(50.0%)으

로 남성과 여성이 같은 비율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8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명(25.0%), 20대와 40대가 각각 15명(23.4%)
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지역이 32명(50.0%), 대전지역
이 32명(50.0%)으로 수도권지역과 대전지역이 같은 비
율의 분포를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 인구통계적특성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X²-test 통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
다. 성별, 연령, 거주지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유의미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 집단이 사전에 동질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Demographic, Aroma-Related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Aroma Jojoba Total
χ²

(df) PN
(%)

N
(%)

N
(%)

Gender
Male 14

(43.8)
18

(56.3)
32

(50.0) 1
(1) 0.317

Female 18
(56.3)

14
(43.8)

32
(50.0)

Age

20s 8
(53.3)

7
(46.7)

15
(23.4)

0.356
(3) 0.949

30s 8
(50.0)

8
(50.0)

16
(25.0)

40s 8
(53.3)

7
(46.7)

15
(23.4

50s 8
(44.4)

10
(55.6)

18
(28.1)

Living 
Place

Seoul, 
Gyeonggi-do

19
(59.4)

13
(40.6)

32
(50.0) 2.250

(1) 0.134

Daejeon 13
(40.6)

19
(59.4)

32
(50.0)

3.1.2 APG의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 간 APG에서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다. DPI와 BVT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사전에 동질성을 갖
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Table 2. Homogeneity test of APG
Aroma
(N=32)

Jojoba
(N=32) t p

M SD M SD
DPI 2.28 12.39 -0.59 9.92 1.025 0.309
BVT 2.25 0.76 2.34 0.65 -0.528 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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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로마향기요법이 APG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PPG측정을 통하여, APG(DPI, BVT) 검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2개 항목 모두에
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P<.01).

3.2.1 DPI (Differential Pulse wave Index)

Table 3. pre-post score of DPI and Adjust Mean/ 
SE

pre-test post-test Adjust 
Mean/ SE

M SD M SD M SE

DPI
Aroma 2.28 12.39 -4.75 11.83 -5.84 1.439
Jojoba -0.59 9.92 -0.13 11.60 0.97 1.439

Table 4. ANCOVA of DPI by Group
Variable 
source Type III SS df MS F P

covariate 4505.317 1 4505.317 68.600 0.000

Between 
group 729.472 1 729.472 11.107** 0.001

Error 4006.183 61 65.675

Total 9234.000 64

*p<.01

본 연구에서 DPI는 동맥의 경직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감소치의 점수가 클수록 더 좋아진 것을 의미하며, 
평균의 점수가 낮을수록 더 건강한 상태이다.

DPI의 공변량분석 결과인 Table 3과 Table 4에 의
하면, 사전 DPI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하였을 때, 아로
마블렌딩오일을 흡입한 실험군과 조조바오일을 흡입한 
대조군 간, 사후 DPI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1.107, p<.01). 

즉, 적용된 오일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군은 평균 2.28에서 –4.75로 감
소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0.59에서 –0.13으로 증가하
였다. 조정된 사후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이 –5.84, 
대조군의 평균이 0.97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
로 나타나, 아로마오일을 처치한 실험군의 DPI 수치가 
더 좋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BVT는 혈관의 탄성도를 나타내는 지표
이다. 감소치의 점수가 클수록 더 좋아진 것을 의미하며, 
평균의 점수가 낮을수록 더 건강한 상태이다.

3.2.2 BVT (Blood Vessel Tension)

Table 5. pre-post score of BVT and Adjust Mean/ 
SE

pre-test post-test Adjust 
Mean/ SE

M SD M SD M SE

BVT
Aroma 2.25 0.76 1.81 0.59 1.84 0.097
Jojoba 2.34 0.65 2.28 0.77 2.25 0.097

Table 6. ANCOVA of BVT by Group
Variable 
source Type III SS df MS F P

covariate 10.852 1 10.852 35.799 0.000
Between 
group 2.723 1 2.723 8.983** 0.004

Error 18.492 61 0.303
Total 301.000 64

*p<.01

BVT 공변량분석 결과인 Table 5와 Table 6에 의하
면, 사전 BVT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 하였을 때, 아로
마블렌딩오일을 흡입한 실험군과 조조바오일을 흡입한 
대조군 간, 사후 BVT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8.983, p<.01).

즉 적용된 오일에 따라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군은 평균 2.25에서 1.81로 감
소하였고, 대조군은 평균 2.34에서 2.28로 감소하였다. 
조정된 사후를 살펴보면 실험군의 평균이 1.84, 대조군
의 평균이 2.25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나, 아로마오일을 처치한 실험군의 BVT 수치가 더 좋
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로마에센셜오일을 이용한 아로마향기요
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진행되
었다.

연구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 만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실험군 32명, 대조
군 32명을 무작위배정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실험 전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특성, PPG측정을 
통한 APG변인에 관한 동질성은 모두 확보되었다.

실험에 쓰일 도구는 아로마블렌딩오일로서, 실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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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는 라벤더, 버가못, 만다린, 레몬, 시더우드, 로만카모
마일 이 6가지의 아로마에센셜오일을 블렌딩하여 적용하
였으며, 대조군에게는 조조바오일을 적용하였다.

실험 전·후로 APG측정을 위하여, 유비오 맥파측정기
기(uBioClip v70)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APG(DPI, BVT)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도출은 실험 전에 이미 존재하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즉, APG 
측정치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아로마향기요법이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석된 2개 항목 모두 즉, DPI, BVT에서 아로마
오일을 흡입한 실험군과 조조바오일을 흡입한 대조군 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2개의 항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PI(F=11.107, p<.01)
실험군은 평균 2.28에서 –4.75로 감소하였고, 대조군

은 평균 –0.59에서 –0.13로 증가하였고, 조정된 사후측
정치 결과 각각 –5.84, 0.97로 나타나 아로마오일을 처
치한 실험군의 DPI가 더 좋아지므로써, 즉, 혈관의 경직
도는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BVT(F=8.983, p<.01)
실험군은 평균 2.25에서 1.81로, 대조군은 평균 2.34

에서 2.28로 감소하였고, 조정된 사후측정치 결과 각각 
1.84, 2.25로 나타나 아로마오일을 처치한 실험군의 
BVT가 더 좋아지므로써, 즉, 혈관의 탄성도는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아로마형기요법에 사용한 라벤
더, 버가못, 만다린, 레몬, 시더우드, 로만카모마일의 블
렌딩오일은 혈관의 경직도는 감소시키고, 혈관의 탄성도
는 증가시켜주는 등 혈관상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율
적인 보완대체요법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로마향기요법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고찰
하고자, 맥파측정기 PPG신호분석을 이용한 검사를 통해 
APG(말초혈액순환검사) 수치 분석자료를 비교·고찰하였
다. 이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결과의 도출이
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아로마에센셜오일을 이용한 향기
요법의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 현대인의 혈관건강뿐 아
니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혈관건강의 측정이 채혈이 아닌 간
이기기로 실행되었으므로,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으
나, 집에서 간단하게 자신의 혈관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한다. 다만 
연구대상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거주에만 한정되었고, 대
상자의 수가 더 많은 인원으로 구성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향기요법의 단기효과 연구이므로, 장
기간의 지속적인 연구가 실행된다면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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